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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멈춰선정현은관중석을향해큰

절했다 이색적인광경에외신사진기자

들은연신셔터를눌렀다

경기가 끝난 뒤 정현은 최근 저를 도

와주시는 스폰서 매니저 팀 가족이 모

두모여있는곳으로절했다 언젠가는멋

진 코트에서 승리하면 그런 걸 해보겠다

는생각을가졌다고설명했다

2016년 호주오픈 1회전에서 조코비치

에게 03으로패했던정현은 2년만에 3

0으로완벽하게되갚았다

정현은 경기 직후 코트 인터뷰에서

조코비치가 내 우상이었다고 말했고

조코비치는 정현은 오늘 이길 자격이

충분했다고추켜세웠다

다음은정현과일문일답

우상조코비치를꺾었다

▲작년 팔꿈치부상이후제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큰 경기에서 롤모델

로삼은선수와경기해승리해서더욱값

진것같다

언제승리를확신했는가

▲(조코비치의) 마지막 포인트가 아웃

된순간이다

오늘포핸드가좋았다

▲이번 경기를 통해 달라졌다고는 생

각하지않는다 꾸준히연습한결과다

이번대회첫야간경기를치렀다

▲야간경기를 한 덕분에 쉴 시간이 있

었다 지난경기에서 (알렉산더즈베레프

와) 5세트를했다앞으로더높은곳으로

올라가려면이겨내야한다

승리후카메라에 보고있나라고사

인한건무슨의미인가

▲전삼성증권 (김일순) 감독님한테약

속했다 (보고 있나) 위에는 캡틴이라고

썼다 삼성증권이 해체되고 감독님 마음

고생이 심하셨다 이렇게나마 위로해드

리고싶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그랜드슬램 8

강에올랐다

▲한국 테니스가 저로 인해 오늘 이후

로 붐이 일어났으면 한다 많은 꿈 가운

데하나가이뤄졌다

2년 전과 지금의조코비치를평가한

다면

▲저 같은 선수가 조코비치를 평가하

는 건 그렇다 다만 그가 말한 것처럼 좀

더성숙하게하려고했다 테니스팬이나

유망주가저를보고영향을받는다고생

각한다 좋은모습만보이려고노력한다

경기가 끝난 뒤 조코비치가 뭐라고

말했나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했다 다음 경

기도잘하라고이야기해줬다 연합뉴스

한국인 최

초로 메이저

대회 8강 고지

에 오른 정현

(58위삼성증

권후원)이내친김에 4강진출까지넘보고

있다

정현은22일호주멜버른에서열린호주

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4회전에서 노

바크조코비치(14위세르비아)를 30(76

74 75 7673)으로 완파하는 파란

을일으켰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8

강에 진출한 정현은 24일 오전 11시 테니

스샌드그렌(97위미국)과 준준결승을치

른다

8강에 오른 8명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

장낮은정현과샌드그렌이맞대결을벌이

게된셈이다

그만큼정현과샌드그렌은이번대회에

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풍을 일으키

며승승장구하고있다

정현은 3회전에서알렉산더즈베레프(4

위독일)를 32(57 7674 26 63 6

0)로물리쳤고 4회전에서는전세계랭킹

1위조코비치까지제압했다

이에 맞서는 샌드그렌도 2회전에서 스

탄 바브링카(8위스위스)를 30(62 61

64)으로 돌려세웠고 22일에는 도미니크

팀(5위오스트리아)을 32(62 46 76

74 6779 63)로꺾었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를 두 차례나

꺾으며 2회전에서 바브링카를 잡은 것이

재수가아니었다는사실을입증했다

정현과 샌드그렌은 지난 9일 남자프로

테니스(ATP)투어 ASB클래식에서한차

례 만나 정현이 21(63 57 63)로 승리

했다

샌드그렌은지난시즌까지투대회보다

한 단계 낮은 챌린저 대회를 주무대로 삼

을 정도로 무명에 가까운 선수다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승리를 따낸 것도 이

번대회가처음이다

정현보다5살많은샌드그렌은키는188

로정현과같지만이번대회매경기서

브 에이스를 10개 이상 터뜨리며 상대를

공략하고있다

팀과 16강전에서는서브에이스 20개를

기록했다반면정현은조코비치를상대로

서브에이스 1개를기록했고 8강까지오르

면서 서브 에이스 10개를 넘긴 경기는 한

번도없었다

그러나 샌드그렌이 광속 서버로 불릴

만큼 서브가 특출난 선수는 아닌 데다 정

현은최근투어에서손꼽히는 서버인존

이스너(16위미국) 다닐 메드베데프(53

위러시아) 즈베레프 등을 모두 꺾으며

서브가강한선수를요리하는법을터득했

다

정현이샌드그렌을제압하면 4강에서는

페더러베르디흐승자와만난다

페더러와베르디흐의상대전적은페더

러가 19승 6패로앞서있고 2014년부터최

근 8연승 중이기때문에 페더러가올라올

가능성이크다

정현은아직페더러와맞대결한적은없

다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진

수 JSM 테니스아카데미원장은 정현도

상승세지만샌드그렌도그렇기때문에만

만치 않은 경기라고 봐야 한다며 상대

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것이라고경계심을내보였다

그는 또 메이저 대회 8강부터는 모든

경기가 50 대 50이다 상대가랭킹이낮은

선수라고해서긴장을늦추면최악의스토

리가나올수도있다며 이달초에한차

례맞대결했기때문에철저히준비하고자

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

연합뉴스

지난22일오후(한국시간) 호주멜버른에서열린 2018 호주오픈남자단식 16강전에서승리한정현(오른쪽)이노박조코비치(세르비아)와경기를마치고악수하고있다 연합뉴스

페더러

보고있나?

정현 우상 조코비치꺾고한국인첫메이저 8강4강 진출땐 황제 페더러와격돌가능 큰절 멋진 무대서해보고싶었다

정현 일문일답

만약 노바크 조코비치(14위세르비

아)가 한국어를할줄알았다면 정현(58

위삼성증권 후원)을 두고 괄목상대라

고말했을지모른다

2016년 호주오픈 1회전에서 조코비치

는정현을처음만났다

당시세계 1위였던조코비치는정현을

상대로 어렵지 않게 30으로 승리했고

기세를몰아그해남자단식을제패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팔꿈치 부상

에서 회복하자마자 코트에 복귀한 조코

비치는예전기량을보여주지못했다

이에 맞선정현은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조코비치는압도했다

조코비치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결과다 그런데도그는경기가끝난

뒤정현의가슴을두드려주며진심을담

아축하인사를건넸다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호주오픈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한 인

터뷰에서 조코비치는 정현에게 진심으

로축하한다고말하고싶다 정말놀라운

실력을보여줬다예전보다훨씬좋은선

수가 됐다 의문의 여지 없이 오늘 승리

할자격이충분하다고극찬했다

이어 정현은어려운상황에몰려서도

믿을 수 없는 샷을 날렸다 코트에서 그

는 마치 벽과도 같았다 그가 남은 경기

에서최선을다하길빈다고기원했다

그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육체적으로

성장했다 정신적으로도 지난 시간 동안

큰 경기를 통해 성장한 게 보인다 오늘

정현은약점이아니라장점을보여줬다

고평가했다

정현은경기가끝난직후 조코비치가

우상이었다고말했다

조코비치는 우리는많은부분에서비

슷한 선수다 정현은 의심할 여지 없이

10위권에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성장할

지는그에게달렸다 정말열심히경기하

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미래에 좋은

결과를얻을것이라고확신한다고화답

했다 연합뉴스

정현 세계 톱10에 오를것

조코비치

오늘 오전 11시 호주오픈 8강


